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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초에 중·고등학교 동창생들의 단톡방에서 유명

한 서예가인 친구가 내게“평소 좋아하는 글귀나 마

음에 새기고 있는 문구가 무엇인가?”물었다. 과연 

내가 좋아하는 글귀가 무엇인가? 마음에 새기고 있

는 문구가 무엇인가?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다 하고 

내세울만한 게 없었다. 마침 곁에 있었던 식구들에

게 내게 어울리는 좌우명이나 내 인생관이 담긴 문

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물었다. 아들과 딸은 

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한마디로 답을 해주었다.“재

미있게 살자!” 

듣고 보니 그랬다. 식구들에게도 자주 만나는 친

지들에게도 입버릇처럼 되풀이 하는 말이‘재미있

게 살자’였다. 외출하는 아이들 뒤통수에다 내가 

늘 하는 말이“재미있게 놀다와!”였다. 

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재미있게 사는 것인가? 무

엇보다도 하기 싫은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. 하고 싶

은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기 싫은 일

을 억지로 하지는 말아야 한다. 필자의 이런 생각을 

가장 잘 따르고 있는 막내아들 얘기를 해볼까 한다.

아들은 중·고등학교 시절을 농구 선수로 생활했

다. 대학도 농구 특기자로 진학했다. 그런데 2학년

을 마치자마자 농구를 그만두었다. 정확하게 얘기

하자면 농구를 그만둔 것이 아니고 선수생활을 그

만두고 클럽 팀이나 동네에서는 농구를 계속했다. 

이유를 묻자 학업에 열중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지

만, 훗날 코치의 경기 운영 방식이 자신의 견해와 맞

지 않아 힘들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. 그러니까 

선수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재미있을 리 없었을 것

이다.

아들은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직했으나 1년 뒤에 

직장을 그만 두고 농구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. 그

가 좋아하는 농구를 하면서 살려는, 의심할 필요 없

이‘재미있게 살자’라는 생각으로 내린 결정이었다. 

그러나 7개월 만에 다시 직장을 찾기 시작했다. 재미

있게 살려고 농구 지도자 생활을 택했으나 생활을 

꾸려갈 만한 수입이 따르지 않는 현실 앞에서 어쩔 

수 없이 내린 결정이었을 것이다. 

농구 지도자 생활을 한다고 나가서 생활하는 동

안 아들은 내가 그토록 혐오하는 문신을 양팔과 다

리 하나에 가득하고 돌아왔다. 물론 내가 정중히 부

탁해서 내 앞에 올 때는 긴팔 옷을 입기는 하지만 외

출할 때는 버젓이 내놓고 다닌다. 

내가 잘못 가르친 탓이라고‘내 탓이오’를 수없이 

되뇌지만 이미 팔뚝과 다리에 채워진 문신에 내가 

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. 아들은 문신하는 

것이 트렌드라고 말하지만 나는 개인적 취향이라고 

생각한다. 집에 종종 오는 아들 친구들 중에는 문신

한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으니 어찌 이를 트렌드라고 

말한단 말인가. 아들이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는 취

향이 나를 불편하게 만든 것이다.

이처럼 내가 즐겁다고 한 일이 다른 사람을 불편

하게 만들 때가 있다. 또 자기 예상과 달리 스스로가 

불편해지는 경우도 없지 않다. 전혀 그럴 의도가 없

었다 하더라도 자신으로 인해 어느 누군가가 얼굴

을 찌푸리고 걱정한다면 그 사람 앞에서는 내 취향

만을 고집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. 자기 스스로 불

편해진다면 더 말할 필요도 없고.

또, 자신과 다른 취향의 사람들을 별종인양 흘겨

보아서도 곤란하다.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생각과 

취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

야 한다. 서로가 서로의 다른 생활 방식을 인정하고 

존중하며, 더불어 즐겁고 재미있게 살아야 한다. 그

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아들의 문신을 아직도 그

의 개인적 취향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.

친구에게 답을 해 주기로 했다. 그런데“재미있게 

살자”를 인생의 좌우명이라고 하기에는 좀 미흡하

다는 생각이 들었다. 잠시 고민하던 중 탁 떠오르

는 문구가 있었다. 안빈낙도(安貧樂道), 형편이 넉넉

하지 않더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지키며 즐겁

게 산다. 얼마나 멋들어지는 말인가. 친구에게 사실

대로 설명해주었다. 평소에 자주 하는 말은‘재미있

게 살자’인데 좀 더 멋있게 하려고‘안빈낙도’로 정

해봤다고. 

우리 모두 하루하루를 재미있게 만들어, 2023년

을 안빈낙도의 해로 만들기 바란다.


